
서로 돕는 동반자로 함께 매진

레이건 대통령 주최 오찬 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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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하 영부인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 !

대통령 각하께서 본인 내외를 위해 오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

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취임하신지 일천함데도 불구하고 본인 내외를 방미토록 초청해 주신 배려

에 대하여 우리 국민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은 각하께서 미국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귀국의 제 대 대통령으로40

선출되어 취임하신 데 대해 한국 국민을 대신하여 거듭 경하의 뜻을 표하고자 하며 앞으로 각,

하의 영도하에 미국이 각하께서 제창하신 국가재건의 새 시대를 추구함에 있어서 신의 가호아

래 위대한 성공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실은 공교롭게도 우리 나라에서도 금년은 새 시대 가 열리는 해가 되고 있읍니다.「 」

그것은 과거의 정치적 경직성과 극한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적 화합을 이룩함으

로써 국가적 정력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두 나라가 모두 새 시대 를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가 만나서 서로「 」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미 두 나라는 내년이면 수교 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100 .․
그간 우리 두 나라는 각별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읍니다.

미국은 년의 북한 남침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피를 흘렸1950

고 전후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도 너그럽게 원조해 주었읍,

니다.

우리 나라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사회 각분야에 걸쳐,

힘찬 전진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번째로 큰 무역국가로 성장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16 , 12

번째의 교역국으로 발전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 제공한 미국의 도움은 헛되지 않았으며 한국은 이제 세계인류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읍

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는 미국 국민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위대한 미국을 향

한 전진을 영도하고 있읍니다.

나는 각하의 이러한 철학이 비단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 모든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두 나라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년대에 서로 신뢰하고 돕는 성숙한 동반자80․
로서 함께 매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

레이건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미국의 번영 그리고 한미양국간의 굳건한 우의,「 」 ․
를 위하여 축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 전체 안전에 기여

한미정상회담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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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레이건 대통령 각하와 낸시 여사의 초청을 받고 본인과 본인 내자가 워「 」 「 」 「

싱턴 을 방문한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본인은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 」

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 각하께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본인에「 」

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를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한미군의 현수준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전체 안전에 기여한다는 것

을 나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고 자유세계 지도국인 미국의 영도자로서 레이건 대통령 각하가「 」

중심이 되어 미국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